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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broad outline and palaeobotanical significances, the fossil woods from the Korean

Peninsula were integrated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s. Types and diversity of them are gradually increasing from

Mesozoic to Cenozoic, especially increased sharply in Cenozoic. During the Early Mesozoic, six conifer taxa belonging to

four genera were described, which corresponds to about 6% of the Daedong flora. Those of the Late Mesozoic are all

conifers, consisting of fifteen taxa belonging to seven genera, which corresponds to about 29% of the Nakdong flora.

During the Neogene, thirty four taxa belong to sixteen families were described. Those woods mostly consist of

dicotyledon and have the greatest diversity compared to other geologic eras, which corresponds to about 83% of the

Janggi flora. It is inferred that such a rapid increase of the silicified wood fossils in Neogene are due to the abundant

presence of dicotyledon in floral composition and of pyroclastic rocks in strata, which are appropriate for preserving wood

as fossils.

Keywords: fossil wood, dicotyledon, Daedong flora, Nakdong flora, Janggi flora

요 약: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화석목재의 개요와 고식물학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를 통하여 이들을 종합

하였다. 한반도에서 보고된 화석목재는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갈수록 종수와 다양성이 증가하며 특히 신생대에 급증했

다. 전기 중생대에서는 구과류 4속 6분류군이 기재되었는데 이것은 대동식물군의 약 6%에 해당한다. 후기 중생대의 화

석목재는 모두 구과류이며 총 7속 15분류군이 기재되었는데, 이것은 낙동식물군의 약 29%에 해당한다. 신제3기의 화석

목재는 16과 21속에 속하는 35분류군이 기재되었는데 대부분이 쌍자엽식물이고 다른 시대에 비하여 다양성이 가장 크

다. 이것은 장기식물군의 약 83%에 해당한다. 신제3기에 화석목재가 급증한 이유는 식물군의 구성이 쌍자엽식물이 많

고, 화석층에 목재 화석화에 적합한 화산쇄설암이 풍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화석목재, 구과류, 쌍자엽식물, 대동식물군, 낙동식물군, 장기식물군

서 론

화석목재는 목재의 해부학적 구조가 잘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목재의 수종을 비교적 정확

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식생, 고기후 및

고환경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각 시대

의 지층에서 그리고 세계의 곳곳에서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식물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을 오랫

동안 끌어왔고, 그들에 의하여 1세기 이상 연구되어

왔다(Buurman, 1972).

한반도에는 고생대층에서부터 신생대층에 이르기까

지 각 시대의 지층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신

생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의 지층에서는 화석목재가

귀한 편이다. 특히 고생대 후기의 평안누층군에서는

구과류 1속 1분류군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Nakamura

et al., 1957). 우리나라의 화석목재를 처음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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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x (1887)의 연구 이후 중생대층의 화석목재는

Shimakura (1936)에 의해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연

구가 이루어졌다. 중생대층의 화석목재는 Kim et al.

(2002), Paek (2003), Kim et al. (2005), Lee and

Yang (2006), Oh et al. (2011, 2013), 그리고 Jeong

et al. (2014)에 의해 목재해부학적인 연구가 수행되

었다. 신생대층의 화석목재에 대해서는 Jeong et al.

(2003, 2004), Kim et al. (2008), Jeong et al.

(2009), Park and Kim (2010), Jeong et al. (2011),

Lim et al. (2010), 그리고 Jeong et al. (2013)의 연

구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현재까지 한반도의 각 시

대별 지층에서 보고된 화석목재를 분석하여 다양성을

알아보고, 둘째로 각 시대별로 알려진 식물군과 비교

해서 화석목재로 보존된 비율을 알아보며, 셋째로 이

들 화석의 보존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화석 목재의 특성

화석목재는 횡단면, 방사단면 및 접선단면으로 자

른 박편을 광학현미경으로 목재해부학적 특징을 관찰

하여 일반적으로 속 수준까지 분류한다. 횡단면은 나

무의 축에 직각이 되도록 잘라낸 단면이고, 횡단면에

서 나타나는 표본의 거시적인 나이테의 측정뿐 아니

라 형성층과 춘재 및 추재에 나타나는 가도관 세포

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도관에 의

한 관공(pores)의 유무로 겉씨식물(나자식물)과 속씨

식물(피자식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사단면은 중심부

의 수(pith)를 통과하여 방사 방향으로 절단한 면을

말하며 주축계 세포의 종단면과 방사계 세포의 횡단

면을 관찰하며 특히 교차역 벽공(cross-field pits)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접선단면은 방사단면에 직각

방향으로 절단한 단면으로 방사계의 횡단면을 관찰하

여 그 폭과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고생대층에서 신생대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목재의 분류군을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한반도의 중생대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목재는

Table 1과 같다. 전기 중생대에는 4속 6분류군의 구

과류가, 그리고 후기 중생대에는 7속 15분류군이 알

려져 있으며 모두 구과류에 속한다. 신제3기층에서

보고된 화석목재는 Table 2와 같이 16과 21속 35분

류군으로 구성된다. 이중에는 2과 3속 5분류군의 구

과류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4과 19속 29분류군은

모두 쌍자엽식물인 활엽수에 속한다.

Table 1. Taxa of the fossil woods from the Mesozoic strata

Age Order  Taxa Remarks

 Early

 Mesozoic
 conifers

 Xenoxylon latiporosum (Cramer) Gothan
 Felix (1887)

 Shimakura (1936)

 Kim et al. (2002)

 Paek (2003) 

 Kim et al. (2005)

 Xenoxylon phyllocladoides Gothan

 Xenoxylon japonicum Vogellehner

 Phyllocladoxylon heizyoense Shimakura

 Cedroxylon regulare Göppert

 Agathoxylon sp.

 Late

Mesozoic
conifers

 Cupressinoxylon uhangriense Kim et al.

 Ogura (1944)

 Kim et al. (2002)

 Lee and Yang (2006)

 Paik et al. (2006)

 Oh (2010)

 Oh et al. (2011)

 Oh et al. (2013)

 Jeong et al. (2014)

 Cupressinoxylon vectense Barber

 Cupressinoxylon sp.

 Taxodioxylon albertense (Penhallow) Shimakura

 Taxodioxylon nihongii Nishida et Nishida

 Taxodioxylon sp.

 Mesembrioxylon sp.

 Araucarioxylon sp.
 Agatoxylon sp.

 Agathoxylon kiiense (Ogura) Oh et al.

 Agathoxylon togeumense Oh et al.

 Agathoxylon byeongpungense (Kim et al.) Oh et al.

 Xenoxylon latiporosum (Cramer) Gothan

 Xenoxylon meisteri Palib. et Jarm.

 Brachyoxylon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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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목재의 다양성

고생대층

평안누층군은 우리나라의 태백 지역과 북한의 평양

탄전 부근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많은 화석식물의

산출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목재의 기록은

거의 없다. 현재까지 1속 1분류군의 화석목재가 알려

져 있다. Nakamura et al. (1957)은 평양탄전의 지질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방산층에서 많은

화석식물을 수집하였다. 그중에서 새로이 산출된 3종

의 화석식물에 대해 연구자의 한 사람인 Kobatake가

신종으로 기재하고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그 도판

에 구과류에 속하는 화석이 Dadoxylon sp.로 삼단면

의 박편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산지와

산출층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

문에 정말로 고생대층에서 산출된 것인지조차 단정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부 중생대층

우리나라의 화석식물이 세계에 처음 알려진 것은

Table 2. Taxa of the fossil woods from the Cenozoic Janggi Group

Families Taxa Remarks

 Pinaceae
 Picea palaeomaximowiczii Watari

 Jeong (2003)

 Jeong et al. (2003)

 Jeong et al. (2004)

 Kim et al. (2008)

 Lee and Yang (2006)

 Jeong (2009)

 Jeong et al. (2009)

 Lim et al. (2010)

 Park and Kim (2010)

 Jeong et al. (2011)

 Jeong et al. (2013)

 Abies sp.

  Taxodiaceae

 Taxodioxylon cunninghamioides (Watari)Watari

 Taxodioxylon sequoianum (Merckl.) Gothan

 Taxodioxylon sp.

 Fagaceae  Fagus hondoensis (Watari) Watari

 Cercidiphyllaceae  Cercidiphyllum sp.

 Theaceae
 Camellia japonoxyla Suzuki et Terada

 Stewartia pseudo-camellioxylon Jeong et Kim

 Haemamelidaceae  Distylium chiharu-hirayae Suzuki et Terada

 Hippocastanaceae  Aesculus sp.

 Stereculiaceae

 Wataria miocenica (Watari) Terada et Suzuki

 Wataria parvipora Terada et Suzuki

 Wataria sp.

 Rosaceae  Prunus sp.

 Meliaceae  Cedreloxylon sp.

 Juglandaceae  Carya koreana Jeong et Kim

 Betulaceae

 Betula janggiensis Jeong et Kim

 Betula hanenisiensis (Watari) Watari

 Carpinus donghaeensis Jeong et Kim

 Carpinus sp.

 Ostrya geumgwangensis Jeong et Kim

 Ulmaceae

 Ulmus crystallophora Watari

 Ulmus sp.

 Zelkova wakimizui (Watari) Watari

 Zelkova sp.

 Aceraceae

 Acer minokamoensis Jeong et al.

 Acer momijiyamense Takahashi et Suzuki

 Acer pohangensis Jeong et Kim

 Acer sp.

 Oleaceae  Fraxinus oligocenica Suzuki

 Malvaceae

 Reevesia sp.

 Tilia miocenica Jeong et Kim

 Tili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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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목재의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Gottsche (1886)

는 우리나라의 지질조사를 하면서 평양 부근에서 직

립 수간의 화석목재를 처음 발견하고 표본을 채집하

였다. 이 화석은 후에 Felix (1887)가 목재의 조직학

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Araucarioxylon koreanum Felix

와 Cedroxylon regulare Göppert를 논문에 발표하였

다. Gottsche는 당시 화석목재의 산출지를 제3기층으

로 오인하였으나, 그 지층은 현재 중생대층인 유경층

(Maejima, 1935), 대동층군(Kimura and Kim, 1984)

또는 송림산통(Pak and Kim., 1996)에 해당한다. 평

양 부근의 대동강변에 분포하는 송림산통의 중부층에

는 Fig. 1과 같이 수목이 서 있는 상태에서 화석화되

어 화석림을 이루고 있다. Shimakura (1936)는 이들

화석에 대해 Xenoxylon latiporosum (Cramer) Gothan,

X. phyllocladoides Gothan 및 Phyllocladoxylon

heizyoense Shimakura의 3종을 기재하였다. Felix

(1887)가 기재한 Araucarioxylon koreanum Felix는

Shimakura (1936)의 재검토 결과 Xenoxylon latiporosum

(Cramer) Gothan과 동종이명으로 밝혀졌다. Nakamura

et al. (1957)도 평양 부근의 송림산통에서 산출된 많

은 식물화석과 함께 Xenoxylon latiporosum (Cramer)

Gothan, X. phyllocladoides Gothan 및 Cedroxylon

cf. regulare Göppert가 산출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평양의 대동층군에 대비되는 지층은 남한 지역의

곳곳에 분산 분포한다. Paek (2003)은 충청남도 청양

군 일대에 분포하는 남포층군의 조계리층에서 Xenoxylon

sp.와 Dadoxylon sp.를 기재하였다. 이들 화석은 후에

Kim et al. (2005)의 재검토에 의해 Xenoxylon

phyllocladoides Gothan과 Agathoxylon sp.로 각각 변

경되었다. 이들 화석은 남한 지역에 분포하는 하부

중생계에서 처음 산출된 화석목재이다.

따라서 하부 중생계에서 보고된 화석목재는 Table

1과 같이 총 4속 6분류군의 구과류로 구성된다. 이것

은 대동식물군이 49속 103종(Kim, 1993)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에 비하면 화석으로 보존된 목재화석의

수는 약 6%로서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상부 중생대층

Tateiwa는 1925년에 왜관, 대구, 영천, 경주 도폭을

조사하던 중에 왜관 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의 낙동

층에서 나무고사리 화석을 발견하였다. 이 화석의 감

정을 의뢰받은 Ogura (1927)는 나무고사리 화석을

Cyathocaulis naktongensis Ogura와 Cibotiocaulis

tateiwae Ogura의 2속 2종의 신속신종으로 기재하였다.

후에 Ogura (1941)는 후자를 전자와 같은 속에 포함

시켜 Cyathocaulis tateiwai (Ogura) Ogura로 변경시켰

다. 나무고사리 화석산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천연기념

물 제146호로 지정되어 있다(Cheong and Paek,

1992). 나무고사리는 비록 규화된 상태의 화석으로 보

존되었지만 목재가 아니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Kim et al. (2002)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층에서 산출된 화석목재에 대해

Dadoxylon byeongpungense Kim et al., Cupressinoxylon

uhangriense Kim et al., Taxodioxylon albertense

(Penhallow) Shimakura, T. cf. nihongii Nishida et H.

Nishida 및 Mesembrioxylon sp.의 2종의 신종을 포함

하여 4속 5분류군을 기재하였다. 또한, Lee and Yang

(2006)은 경북 칠곡과 안동 지역에서 채집한 화석목

재에 대해 Cyathocaulis sp., Xenoxylon latiporosum

(Cramer) Gothan, Cupressinoxylon sp., 및 Araucarioxylon

sp.의 4속 4종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최근 Oh et al.

(2011)은 경상분의 백악기 지층에서 많은 화석목재를

Fig. 1. The erect silicified forest in the bank of Daedonggang near the Pyeongyang area (Shimakura,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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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하고 다음과 같이 4속 6분류군의 화석을 기재하

였다; Xenoxylon latiporsum (Cramer) Gothan,

Agathoxylon togeumense Oh et al., A. kiiense

(Ogura) Oh et al., A. byeongpungense (Kim et al.)

Oh et al., Brachyoxylon sp. 및 Taxodioxylon

nihongii Nishida et Nishida. 이어서 Oh et al. (2013)

은 전라남도의 백악기 지층에서 Agathoxylon sp. 와

Taxodioxylon sp.의 2종을 기재하였다. 최근 Jeong et

al. (2014)은 백악기의 낙동층으로부터 Xenoxylon

meisteri Palib. et Jarm.의 산출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부 중생대층에서 기재된 화석목재는

Table 1과 같이 총 7속 15분류군으로 구성되며 모두

구과류에 속한다. 낙동층의 화석식물은 28속 51종 이

상으로 구성되는데(Tateiwa, 1976; Kim, 2009), 그

중의 약 29%에 해당된다.

신생대 신제3기층

신제3기의 화석목재는 포항 지역에 분포하는 마이

오세의 장기층군에서 산출하고 있다. Jeong et al.

(2003)은 장기층군의 상부 함탄층에서 산출된 규화목

을 벽오동과의 Wataria miocenica (Watari) Terada et

Suzuki와 W. parvipora Terada et Suzuki의 1속 2종

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Jeong et al. (2004)는 같은

지역의 상부 함탄층으로부터 Picea palaeomaximowiczii

Watari를 비롯하여 9속 11종의 규화목을 보고하였는

데, 여기에는 2속 3종의 구과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들 화석의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종들이

다. Kim et al. (2008)은 장기층군의 상부 함탄층에서

2속 2종을 새로이 추가했고, 세계리 지역에 분포하는

신제3기층에서 6속을 기재했지만 속 수준까지만 분

류가 되었다. Jeong et al. (2009)은 장기층군의 하부

함탄층에서 10속 14종을 새로이 기재하였다. Lim et

al. (2010)도 9속 11종을 기재하였는데, 이들의 대부

분은 Jeong et al. (2009)이 기재한 것과 같은 것이다.

Park and Kim (2010)은 장기층군에서 Fagus

hondoensis를 포함하여 3속 6종을 추가로 보고했지만

대부분 속 수준까지만 분류되었다. Jeong et al.

(2011)은 어일 분지로부터 1속의 Reevesia sp.를 보고

하였다. 또한 Jeong et al. (2013)은 장기층군의 하부

함탄층과 울산의 마이오세에서 신종으로 Tilia miocenica

Jeong et Kim을 기재하였다.

Table 2와 같이 장기층군에서 기록된 신제3기의 화

석목재는 16과 21속 34분류군으로 다양성이 매우 풍

부하다. 이 중에는 2과 3속 5분류군의 구과류가 포함

되어 있고 나머지 14과 18속 29분류군(미확인종 포

함)은 모두 쌍자엽식물에 속한다. 장기식물군은 25과

33속 41종(5속 5종의 구과류 포함)으로 구성되는데

(Huzioka, 1972; Kim and Choi, 2008; Jeong et al.,

2010; Paik et al., 2012), 그중의 약 83%에 해당된다.

울릉도 나리분지의 4기층에서 처음 발견된 탄화목

은 Im et al. (2012)에 의해 Picea spp.와 Fagus

crenata Blume의 2속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화석은

화산작용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나무화석이다. 그러나 이들은 규화목이 아

니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석목재의 보존 특성

채집된 화석목재는 산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색, 굳

기, 비중, 냄새, 박편의 색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며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화석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실리카 광물의 종류, 결정

도, 규화작용이나 탄화작용의 정도, 규화되고 나서

속성작용의 정도 등이 다른 것을 반영한다(Terada,

2008). 장기층군의 화석목재에서도 색이 다른 것이

많고 실리카 광물의 종류도 3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Kim, 2008).

한반도의 중생대와 신생대층에서 기록된 화석목재

는 조계리층산 화석을 제외하고 모두 치환작용에 의

해 만들어진 규화목이다. 남포층군의 조계리층에서

산출된 화석목재는 Paek (2003)과 Kim et al. (2005)

에 의해 조직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Fig. 2C,

D), 그 구성 광물은 침철석이다(Song, 2010). Fig.

2A, B는 부분적으로 보존된 화석목재가 역암의 층리

면에 평행한 상태로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중에는 부분적으로 조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탄화된 유기물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화석은 함철 광물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이다(Buurman, 1972). 즉, 육상 암석의 풍화로부터

기원된 침철석이 속성작용 동안에 세포내강이나 세포

간극에 충전된 후 굳어진 것이다. Buurman (1972)에

의하면, 침철석에 의한 광충작용(permineralization)은

치환작용(replacement)과는 다르며 습윤한 토양에서

잘 일어나고, 나무가 부패하는 동안에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화석은 세계적으로 매우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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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및 2와 같이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오면서

화석목재의 종수가 점점 증가하지만 특히 신생대에

들어와 급증한다.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로 장기층군에 풍부하게 분포하는 화산쇄

설암에 관계가 있다. 규화된 화석목재는 주로 육상

퇴적환경에서 생성되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화산

쇄설암의 풍화가 실리카의 주요한 공급원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특히 응회암과 화산암은 실리카의 제일

중요한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다(e.g., Leo and Barghoorn,

1976; Stein, 1982). 규화목이 만들어지는 조건에는

실리카의 공급원 이외에도 실리카의 용해상태, 수종

의 종류, 압력, pH 등에도 관계가 있지만(Terada,

2008), 제일 중요한 것은 실리카의 공급원이다. 포항

지역의 신제3기층에는 화산쇄설암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Fig. 3과 같이 규화목이 응회암으로 둘러싸인

채로 발견되는 화석 도 많다. 두 번째 원인은 시대에

따라 출현한 수목의 종류에 따른 2기 목부의 구조적

차이에 관계가 있다고 본다. 겉씨식물의 목재는 속씨

식물인 쌍자엽류의 목재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목

부에 도관이 없으며 가도관으로 구성된 연재(soft

wood)이지만, 속씨식물의 쌍자엽식물의 목재는 대다

수가 섬유가도관과 인피상섬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밀도나 강도가 높은 경재(hard wood)이다(Im et

al., 1983). 나무가 이탄 속에 있을 때 나무 조직은

셀루로즈의 분해 속도가 늦고 내구성이 강한 목재

부분이 선택적으로 규화가 일어나 규화목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ishi, 2003).

따라서 신제3기층에서 화석목재의 종수가 많고 다

양성이 높은 이유는 잎 화석으로 나타나는 식물들도

대부분 수목류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목재가 화석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목재가

화석화되기 적합한 화산쇄설암이 퇴적암 내에 풍부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중생대의 수

목은 대부분 오랜 시간 전에 멸종하여 화석으로 보

존되기 어려운 기본적인 이유 외에 대부분이 겉씨식

물인 구과류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쌍자엽식물 재

목에 비해 단단하지 못하고 조직도 단순하므로 목재

조직이 지층 속에 묻혔다 해도 쉽게 부패가 일어나

규화목으로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상분지의 하양층군과 유천층군에는 분지 형성 당

시 주변의 활발한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화산쇄설

암이 많이 들어있지만(Chough and Sohn, 2010), 화

석잎이나 화석목재의 기록은 매우 빈약하다. 장기간

에 걸친 화산활동은 실리카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도 있지만, 분지 주변에서 자라는 수목의 성장에 장

애를 주거나 수목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또한 건조

한 기후는 수목의 성장에도, 그리고 수목이 분지 내

로 유입되는 데에도 매우 불리하다. 하양층군과 유천

층군에 화석목재가 적은 원인을 확실하게 단정할 수

는 없지만 고환경, 고기후 등과 같은 요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Fig. 2A-D. Fossil woods from the Jogyeri Formation of the

Nampo Group. A, B; Conglomerate bearing silicified wood

fossils. C; Xenoxylon phyllocladoides Gothan. D; Agathoxy-

lon sp. (C, D; Kim et al., 2005).

Fig. 3. Two silicified fossil woods enclosed by tuff from the

Janggi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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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문헌 조사를 통하여 한반도의 고생대부터 신생대까

지 산출된 나무화석의 종류를 시대별로 정리하고 그

보존 특성을 추정하였다. 규화목으로 보존된 종수는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특히 신생대

에 급증한다. 전기 중생대의 화석목재는 총 4속 6분

류군의 구과류로 구성되며, 대동식물군의 약 6%에

해당한다. 후기 중생대의 화석목재는 총 7속 15분류

군이고, 모두 구과류로 구성되며, 낙동식물군의 약

29%에 해당한다. 신제3기의 화석목재는 장기분지에

서 주로 산출되며 16과 21속 34종이다. 이들은 겉씨

식물의 구과류와 쌍자엽식물로 구성되며 이는 장기식

물군의 약 83%에 해당한다. 신제3기에 화석목재의

수종이 증가한 것은 당시 식물상에서 목재를 형성하

는 쌍자엽식물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목재를 화석화하

는데 적합한 화산쇄설암이 풍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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